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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 석탄재로 광물섬유 생산
버려진 석탄재 활용해 섬유 추출 … 2015년까지 3000억원 투자

버려지는 석탄재를 활용해 광물섬유를 생산하는 공장이 경남 하동화력발전소 옆에 들어선다.

경상남도는 7월17일 오전 도청 회의실에서 하동 소재 광물섬유 및 통영 리조트개발 사업 유치를 위한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하동 광물섬유 사업은 매립용이나 건축자재로 부분적으로 활용되던 석탄재를 재활용해 신소재인 광물섬유

(Mineral Fiber)를 제조하는 친환경 신기술 사업으로, 돌에서 섬유를 뽑듯 연탄재를 녹이고 연화제를 첨가한

후 섬유를 추출해내는 기술을 활용한다.

광물섬유 사업은 국내에서는 처음 시도됐고 4년여 전부터 화력발전 의존도가 높은 중국에서 최초로 상용화

됐으며, 생산되는 광물섬유는 자동차, 전자제품, 펄프 및 보온재 소재 등으로 광범위하게 활용되는 것으로 알

려졌다.

협약식에는 광물섬유를 직접 생산하는 하동광물섬유, 원천기술을 보유한 글로벌K&C, 설비를 제공하고 설치

할 한라산업개발, 한국남부발전 등이 참여했다.

참여기업들은 우선 연간 연탄재 6만톤을 재활용하는 소규모 공장을 가동해본 후 2015년까지 3000억원을 투

자해 하동화력에서 발생하는 연간 60만톤의 연탄재로 광물섬유를 생산할 계획이다.

경상남도는 통영 산양읍 일원에 150실 규모의 호텔과 마리나 등으로 이뤄진 통영 리조트를 조성키로 하고

우람개발, 우람종합건설과 양해각서를 체결했으며 2015년까지 3만6000여㎡에 1000억원 가량 투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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